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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ction the stages of performance development 
based on the track and field athletes' performance records, derive the performance 
development span, which was a continuum of the development stages, and extract the 
psychological experience of the performance development span. METHODS In this 
study, 56 retired track and field athletes were provided with competition records, and 10 
athletes participated in in-depth interviews. With the stage of performance development 
partitioned using long and short-term moving averages and regression slope in PRR, a 
continuous of performance development span was derived. To extract psychological 
experiences in the performance development span, a subject analysis was conducted 
after an in-depth interview. RESULTS First, the track and field athletes' performance 
development stage calculated short and long-term moving averages in the PRR. Based on 
the average difference in the regression slope of the initial 20% CPR in which the long-term 
moving average was not calculated, it was divided into beginning, rising, peak, and decline 
periods. Second, the performance development span was a continuum of the stage was 
of performance development, and the beginning period was 0 < PRR ≤ 7, it was a time 
when the competition record rises sharply. The rising period was 7 < PRR ≤ 60, which was a 
virtuous cycle time of growth athlete. The peak period was 60 < PRR ≤ 74, which was a time 
when the peak record was maintained. The decline period was 74 < PRR ≤ 100, which was 
a time when the competition record was downward. Third, throughout the performance 
development span physical intelligence of track and field athletes was based on their 
natural physical superiority, the technical skills rises and remains at its peak and then 
enters a downward trend. Competitional Intelligence aims to become personalization as 
it matures gradually while its competition management capability and game knowledge 
are immature. Psychological intelligence overcomes the initial psychological atrophy to 
form confidence, and after experiencing psychological burden at the peak, confidence 
decreases. In the environmental context, the competition record rises in the early stages, 
continues to rise, peaks, and enters a downward trend. CONCLUSIONS Track and field 
athletes' performance development span was implemented as a continuum of beginning, 
rising, peak, and decline periods, and the psychological experience of the performance 
development span formed a span of physical intelligence, competitional intelligence, 
psychological intelligence, and environmental context.

서론서론

인간발달의 연속적 과정으로 발달의 연속성은 인간발달의 다양한 분
야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 인간발달의 연속성 논의는 인간의 발달 과
정은 물론 인간의 이해에 기여해왔다. Freud(1933)는 본능적 지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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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ido의 집중에 따라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로 성격
발달의 연속성을, Piaget(1964)는 관찰을 기반으로 감각운동기, 전조
작기, 구체적조작기, 형식적조작기로 인지발달의 연속성을 설명하였
다. Kohlberg(1973)는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도덕발달의 연속성을, 
Erikson(1968)은 사회문화적 발달의 연속성을 제시하였다. 개인의 발
달 특징을 체계화하고 연속적 단계로 구획한 노력은 인간발달의 거시
적 이해에 기여하였다.

발달이론은 장기간 관찰과 경험을 기반으로 자료를 축적해 발달의 
연속체를 구현하고, 거시적 조망을 토대로 인간발달의 통합적 이해를 
제공하였다. 인간발달의 연속성 논의에서 다양한 논점이 전개되어 
왔다. 발달의 연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의 특징에 따른 
개인차(Hurlock, 1950), 개인의 탁월성에서 유전과 환경의 지배력
(Scarr & McCartney, 1983),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 등이 논의된
다. 또한 발달의 특이점인 민감기(Montessori, 1976)나 결정적 시
기(Lorenz, 1972) 등은 분야를 막론한 발달 과정의 보편적 현상이
다. 이처럼 발달의 연속적 과정에는 규칙성이 존재한다. 

선수의 경기력은 선수 입문부터 은퇴까지 연속적으로 발달한다. 
경기력은 선수의 스포츠영재성과 스포츠영재성 발화환경의 상호
작용 결과(Yun & Jeon, 2013)로, 사회적 책임이나 도덕지능(Yun, 
2015)으로 확대 논의된다. 특히 스포츠영재성은 선수의 내적자원으
로 신체지능, 경기지능, 심리지능으로 구조화(Yun, 2011)된다. 이러
한 스포츠영재성은 개인의 최고수행에 기여(Kim et al., 2022)하는
데, 체력강화(Song et al., 2012), 기술안정화(Lee et al., 2004), 심
리적항상성 유지(Jeon & Yun, 2014), 경기흐름 주도(Kim & Jung, 
2019), 종목지식(Chung, 2004)이 중요하다.

경기력에 대한 관심은 재능에 대한 선수인식과 재능발달(Kang & 
Yun, 2021), 재능 관점에서 심리요인 해석(Gledhill et al., 2017), 
경기력발달(Gulbin et al., 2013)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재능은 점
차 영재성으로 개념이 특정되고 있다. 영재의 속성으로 특정 분야에 
탁월한 성취를 보일 가능성인 영재성은 특별한 교육에 의해 가시적 
특성으로 구현된다. 선수의 재능은 복잡계 관점에서 잠재된 재능, 수
월성기반의 재능계발, 특화된 재능, 재능도약, 재능자기화 단계를 거
치며 발달한다(Kang & Yun, 2021). 이러한 과정에서 선수는 초기, 
발달, 숙달, 중단단계(Blijlevens et al., 2018)로 경력을 이어간다. 

경기력 논의는 경기력 변화 양상을 다루기도 한다. 단기적으로 경
기력은 개인의 경기력 자원이 확보되면서 향상되거나(Yun & Jeon, 
2013), 영향요인의 미세한 변화 속에서도 일정 기간 유지(Gulbin 
et al., 2013)되기도 하며, 부정적 영향요인으로 하락(Kim & Yun, 
2020)하기도 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선수생활 전 기간에 걸쳐 개
인의 경기력은 상승 추세를 유지하다 절정에 이르러 유지되고, 다시 
하락 추세에 진입하는 일련의 흐름에 놓인다(Kim et al., 2022). 경
기력 변화 추세는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에 지배되지만, 장기적으로 
발달의 질서에 순응한다. 

경기력발달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경기력의 궤적이다. 경기력은 
시간 흐름에 따라 비선형적 상승이나 하락, 등락이 연속되기(Gulbin 
et al., 2013)도 하고, 급등락 경향성(Boccia et al., 2017)은 물론 
흐름 변화에 시점 특수성(Gulbin et al., 2013)이 작동한다. 또한 
경기력발달은 상승, 하락, 유지 등의 연속적 흐름으로 형성(Gulbin 
et al., 2013)된다. 경기력의 흐름에는 필연적으로 내적자원이 반
영(Baker et al., 2007)되어 변곡점이 발생한다(Tønnessen et al., 
2015). 이처럼 경기력발달은 연속되고, 특정 시점 변화가 발달기간

이나 발달단계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기력발달의 특
수성과 연속성은 선수의 경기력발달 자원으로 환류된다.

연속성을 기반으로 인간의 운동학습이 설명되기도 한다. 운동학습
의 연속성은 인지적 정보처리 과정의 주의량이나 정보처리 특성에 
따른 발달의 연속성(Fitts & Posner, 1967), 학습자 수준에 따른 목
표 차별성 기반의 연속성(Gentile, 1972), 자유도 활용 정도에 따른 
운동기술 발달의 단계화(Bernshteĭn, 1967), 동작의 협응발달에 따
른 발달의 연속성(Newell, 1985) 등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또한 운
동기능은 반사, 기초, 기본 움직임, 스포츠 기술, 성장과 세련, 최고
수행, 퇴보(Clark & Metcalfe, 2002)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달하기
도 한다. 이러한 운동학습 과정의 연속성으로 동작 발달의 보편적 원
리를 이해할 수 있다.

선수는 발달 과정에서 다양한 심리경험을 한다. 선수에게 경험은 
일회적 경험에서 생애주기 경험까지 다양하게 접하며 성장자원 형
성에 기폭제로 작용(Ku & Yun, 2019)한다. 성장자원 확대는 시합 
출전 경험으로 구현되어 심리자본 형성(Yun & Jeon, 2015)은 물론 
생애주기에 걸치는 영향력을 변화시킨다(Kim & Yun, 2016). 또한 
전성기 경험은 자원의 최적상태 이해를 제공(Ashfield et al., 2012)
해 종목에 대한 태도를 변화(Park, 2003)시키고, 이는 경기력 향상
(Yun & Jeon, 2010)은 물론 경기력발달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경험은 경기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경험 이후 경
기력 변화의 동인으로 환류된다. 선수는 신체능력 기반의 성취(Shin 
et al., 2013)나 신체능력 감소로 인한 경기력 하락(Baker et al., 
2007) 등 신체지능의 영향을 경험한다. 또한 선수는 경기운영의 탁
월성에 따른 성과(Shin et al., 2013)로 경기지능을, 목표달성에 따
른 즐거움이나 자신감 변화(Ekengren et al., 2020) 등의 심리지능
의 영향을 연속적으로 경험한다. 뿐만 아니라 선수는 경력 유지 과정
에서 역동성(Gulbin et al., 2013)이나 시간경과(Tønnessen et al., 
2015)에 따른 경기력 변화, 경기력 절정기 도달(Berthelot et al., 
2015) 등의 연속적 과정을 경험한다.  

이러한 연속적 과정은 순차적으로 진행되기보다 과정 투입 요소 간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방향성을 만든다. 실제로 개인의 잠재력과 선호
도, 훈련자원 배분 등에 따라 경기력 수준이 달라진다(Kang & Yun, 
2021), 또한 한국신기록 수립 경기력에서 체력이나 기술, 운동감각 등
의 신체지능, 경기운영이나 환경 적응 등의 경기지능, 자신감과 집중력, 
목표의식 등 심리지능은 물론 날씨나 시설, 지도자 등 발화환경이 우호
적으로 조성되면서 상호작용(Kim et al., 2022)해 방향성을 결정한다.

한편, 육상은 시간이나 거리로 순위를 결정하는 종목으로, 경기
기록은 내적자원과 발화환경의 상호작용으로 구현된다(Kim et al., 
2022). 시간이나 거리로 정량화되는 경기기록 특징으로 인해 경기력 
정의가 단순하지만 명료하고(Boccia et al., 2017), 경기력의 정량화
가 수월하며(Abbott et al., 2005), 기록을 기반으로 발달의 연속성 
추적이 용이하다(Berthelot et al., 2015).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개
인의 선수 입문부터 은퇴까지 기록으로 경기력의 속성을 적확하게 논
의할 수 있다. 실제로 육상선수의 누적된 경기기록을 토대로 경기력
의 연속성을 구현하고, 시간이나 거리로 정량화된 경기력을 표준화해 
특징에 따라 구획이 가능하다. 또한 특정 경험 이후 나타나는 보편적 
기록 변화 양상으로 경기력 영향요인의 특징을 추출할 수 있다. 

이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첫째, 직업선수로 은퇴한 육상선수의 
기록을 표준화해 경기력발달의 연속체를 구현하고 통계적 과정을 
거쳐 경기력발달의 연속체를 구획한다. 이 과정을 통해 경기기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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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체를 구획한 경기력발달단계가 도출되고, 경기력발달단계를 연
속적으로 연결한 육상선수의 경기력발달주기를 도출한다. 둘째, 경
기력발달단계의 심리경험 특징을 신체, 경기, 심리, 환경 측면에서 
검토하고 육상선수 경기력발달주기의 심리경험을 추출하였다. 이 
연구가 육상선수의 경기력발달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제공하는 동
시에 선수의 훈련 방법과 경기 방법 개선, 지도자의 선수 지도 자료
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연구방법연구방법

자료제공자

본 연구에서 경기기록 제공 56명, 심층면담 10명 등 66명이 자료를 
제공하였다. 자료제공자는 모두 실업팀 경력을 거쳐 은퇴한 선수이
며 구체적 특징은 <Table 1>과 같다.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대한육상경기연맹 홈페이지의 경기기록과 심층면담지
침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우선 경기기록은 대한육상경기연맹 
홈페이지/선수이력을 조회해 선수의 기록을 수집하였다. 심층면담지침
은 육상선수의 기록수립 기여 요인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Kim et al., 
2022)를 토대로 반구조화 형식으로 <Table 2>와 같이 제작하였다.

연구 절차

본 연구는 경기기록표준화, 경기력발달단계 구획, 경기력발달주기 도출, 
경기력발달단계 심리경험 추출 순으로 <Figure 1>과 같이 진행하였다.

경기기록표준화 단계에서는 경기기록을 수집하고 수집한 기록
을 표준화하였다. 경기기록 수집을 위하여 대한육상경기연맹 홈
페이지에서 종목별 역대기록 순위 10위 이내 선수의 입문부터 은
퇴까지 경기 출전 내역과 경기별 기록을 수집하였다. 수집한 기록

의 표준화를 위하여 경기출전회수와 경기기록을 표준화하였다. 경
기출전회수는 입문부터 은퇴까지의 백분율을 산출하고 시합출전
회수비율(Competition Participation Ratio; CPR, 이하 출전
비율)로 표준화하였다. 경기기록은 입문부터 은퇴까지 기록을 표
준점수(Z-score)로 산출하고 표준화한 시합기록(Standardized 
Competition Record; SCR, 이하 표준기록)으로 표준화하였다.

경기력발달단계 구획 단계에서는 우선 출전비율에 따른 표준기록
인 출전비율기록(Participation Ratio Record; PRR, 이하 비율기
록)을 산출하여 그래프로 확인하였다. 이후 출전비율에 따른 경기기
록 구획을 위하여 비율기록의 이동평균(Moving Average; MA)에 
따른 시계열적 경향성을 검토하였다. 이동평균의 차수는 육상계에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Division Personnel (person) Characteristics
Competition

record 56 Born since 1977, he is a retired player in the top 10 records in each event and participates in 82 
competitions on average from participates to retirement and 4.5 competitions a year on average. 

In-depth 
interview 10 

A 100m, 10.38, 2018 Asian game
B 100mH, 13.00, 2010 Asian game
C 110mH, 13.53, 2008 Olympic
D 800m, 1.46.24, 2006 Asian game
E 1500m, 3.42.26, 2014 Asian game
F Longjump, 7m86, 2004 Busan international game
G Triplejump, 13m51, 2005 Daegu international game
H Javelin throw, 54m72, 2011 World university game
I Javelin throw, 83m99, 2008 Olympic
J Hammer throw, 63m80, 2014 Asian game

Table 2. ��Interview guideline items(Kim et al., 2022)

In-depth interview questionnaire Target stages

· How was the flow of performance development?

Performance 
development 

stage 
questions

· How was it physically?

· How was it psychologically?

· How was it technically?

· How did you competition management?

· How was your knowledge of sports?

Fig. 1. ��Research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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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시되는 대회 개최 주기를 반영해 단기 전국체전, 중기 세계선수
권, 장기 올림픽으로 각각 1년, 2년, 4년으로 설정하였다. 단기이동
평균과 장기이동평균의 교차점을 경기력발달단계의 구획 지점으로, 
중기이동평균과 장기이동평균의 교차점은 단계 구획의 참고 지점
으로 활용하였다. 입문부터 4년까지 기록은 장기이동평균이 산출되
지 않으므로 구간을 특정할 수 없다. 선수 기간 평균 출전회수 82회, 
연 4.5회 평균 출전회수를 감안하면 장기이동평균의 차수인 4년은 
선수 경력 기간 전체의 21.9%(18/82)에 해당한다. 이를 감안해 선
수 경력 초기 20% 기간을 초기로 설정하고, 장기이동평균이 산출되
지 않는 초기를 구획하였다. 출전비율을 1% 단위로 기록의 선형회
귀 기울기를 산출하고, 기울기 평균치와 1% 단위의 기울기의 통계
적 유의차가 발생한 지점을 구획점으로 설정해 단계를 구획하였다. 

경기력발달주기 도출 단계에서는 비율기록의 단기이동평균과 장
기이동평균의 교차점, 회귀식기울기 유의차 지점을 반영해 구획된 
육상 경기력발달의 단계를 연속해 배열하였다. 장기이동평균이 산
출되지 않는 선수입문 후 4년 기록이 기울기 차이에 따라 초기를 전 
후로 구획하고, 단기이동평균이 장기이동평균보다 높은 기간, 두 이
동평균의 데드크로스 후 단기이동평균이 장기이동평균보다 낮은 기
간을 단계로 구획하고 단계의 특징에 따라 단계를 명명하였다. 이들 
경기 기록 단계의 연속체를 경기력발달주기로 정의하였다.

경기력발달단계 심리경험 추출 단계에서는 경기력발달 단계별 심
리경험을 신체지능, 경기지능, 심리지능, 환경 측면에서 검토하였
다. 심리경험 추출을 위하여 자료제공 대상의 60분~90분 대면 또는 
ZOOM 비대면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한글2014에 인터뷰를 전사하
고 잠재주제를 도출하였다. 자료제공자 50% 이상에서 도출된 잠재
주제를 분석 대상으로 유사성에 따라 유목화하고 최종주제를 명명
하였다. 이 연구의 제1저자는 육상선수 경력 24년, 한국신기록 8회 
경신, 올림픽 3회 출전, 아시안게임 4회 출전과 금·은·동메달 획득 
경험이 있다. 이 경험으로 심층면담 라포 형성과 인터뷰의 의미 이해
가 수월했고, 경기기록 추이 해석에 생태적타당성 반영이 용이했다. 
본 연구는 한국체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거쳤다(승
인번호: 20220325-010).

자료 분석

본 연구 자료분석에 Excel, SPSS Statistics 21, 주제분석을 활용하

였다. Excel은 경기기록과 출전회수의 기록과 표준점수 산출, 이동
평균 산출, 그래프 작성에 활용하였다. SPSS Statistics 21은 회귀식
기울기 산출과 기울기 차이 검증에 활용하였다. 주제분석에서는 인
터뷰 내용의 잠제주제 도출을 위하여 유사 내용을 유목화하고 유목
화 된 자료에 주제를 명명하고 최종 주제를 선정하였다.

결과 및 논의결과 및 논의

경기력발달단계 구획과 경기력발달주기

비율기록의 이동평균 교차점과 선형회귀 기울기 차를 토대로 경기
력발달단계를 구획하고, 연속적으로 연결하여 다음과 같이 경기력
발달주기를 도출하였다.

1. 경기력발달단계 구획
경기력발달단계 구획을 위하여 비율기록의 이동평균을 산출하

였다. 비율기록의 장기이동평균과 단기이동평균의 교차는 출전비
율 60%와 74% 지점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를 반영하면 경기기록은 
<Figure 2>와 같이 단계 1, 단계 2, 단계 3으로 구획된다.

단계 1에는 비율기록의 장기이동평균이 존재하지 않아 단계 1의 

Fig. 2. Performance development stage based on MA

Table 3. ��Regression slope within 20% of CPR

CPR(%) 1-2 2-3 3-4 4-5 5-6 6-7 7-8 8-9 9-10 10-11
Slope 0.53 0.25 0.26 0.16 0.38 0.22 0.03 -0.11 0.13 0.01

CPR(%) 11-12 12-13 13-14 14-15 15-16 16-17 17-18 18-19 19-20 Mean
Slope 0.32 0.04 0.19 -0.13 -0.01 0.20 -0.15 0.13 0.12 0.14

Table 4. ��Differences between stages slope and mean slope 

Paired differences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mean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difference t df Sig. (2-tailed)Lower Upper
Paired 1 1-7%-mean .16000 .13372 .05459 .01967 .30033 2.931* 5 .033
Paired 2 7-20%-mean -.08077 .14003 .03884 -.16539 .00385 -2.080 12 .060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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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비율 20%이내에 회귀식기울기를 1% 단위로 <Table 3>과 같이 
산출하였다.

출전비율 20% 이내의 특정 기준점 설정을 위하여 기울기 추이를 
검토하고, 특정 출전회수 지점까지의 기울기 평균을 비교하였다. 출
전회수 7%를 구획 지점으로 설정했을 때 구간 기울기 누적평균과 
평균 기울기를 변수로 한 대응표본 T검정결과는 <Table 4>와 같다. 
따라서 육상선수의 출전비율에 따른 표준화된 경기기록인 비율기록
의 회귀식기울기와 이동평균 교차점을 반영해 단계Ⅰ, 단계Ⅱ, 단계
Ⅲ, 단계Ⅳ로 구획하였다.

2. 경기력발달주기
경기기록을 기반으로 단계Ⅰ, 단계Ⅱ, 단계Ⅲ, 단계Ⅳ로 구획된 육

상선수의 경기력발달단계를 발달의 보편적 특징인 결정적 기록, 개
인차발달 특수성, 비율의 상대성, 맥락의존성 등을 고려해 해석하였
다. 이에 따라 단계Ⅰ은 선수에 입문해 경기력의 개념을 형성하는 시
기로 입문기, 단계Ⅱ는 훈련을 통해 경기력이 성장하는 상승기, 단계
Ⅲ은 개인별 경기력이 최고조에 달해 유지되는 절정기, 단계Ⅳ는 정
점을 지나 점차 기록이 감소되는 쇠퇴기로 명명하였다. 여기에 기록
의 연속성에 따라 <Figure 3>과 같이 육상선수의 경기력발달주기를 
도출하였다.

입문기에 선수는 적응(Wylleman et al., 1999)과정에서 경기력 요
동(Boccia et al., 2017)을 경험하게 된다. 상승기에 선수는 해당 종목 
자원을 축적(Im & Yun, 2021)하고 형태학적 성장(Ahn et al., 2009)
을 거치며 경기력을 강화한다(Berthelot et al., 2015). 절정기에 선수
는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이  최적상태(Katsikas et al., 2009)
에서 상보적으로 기능(Kim et al., 2022)해 흐름 유지를 경험한다. 쇠
퇴기 선수는 신체적 악화(Kim, 2003)로 경기력 하락을 경험한다.

발달에서 비율의 상대성은 발달단계별 기간차로, 인간발달 속도
(Shin, 2014)나 구성요소의 기여도(Yun et al., 2006)가 반영된 
결과이다. 경기력발달의 개인차는 종목 특성(Brenzikofer et al., 
2021)이나 타고난 재능(Yun, 2010)이 반영된 결과(Tilinger et al., 
2005)로 인간발달의 개인차(Hurlock, 1950)와 유사하다. 맥락의존
성은 요인 간 상호작용 결과로, 인간발달 연관성(Ainsworth, 1979)
과 자원의 상호작용으로 구현되는 경기력의 발달(Yun & Jeon, 
2013)과정과 맥을 같이한다. 이처럼 경기력발달단계 특징은 인간생
애주기(O’Rand & Krecker, 1990)와 맥락적으로 유사하다. 또한 출

전비율 39%와 58%지점의 국외자 기록은 결정적기록으로 경기력 발
달에서 결정적시기(Lorenz, 1972)에 해당할 개연성이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육상선수의 경기력발달주기는 경기력발달단계
인 입문기-상승기-절정기-쇠퇴기의 연속체로 구성된다.

경기력발달단계별 심리경험

경기력발달주기의 경기력발달단계별 신체지능, 경기지능, 심리지능, 
환경 측면의 심리경험을 내용으로 한 심층면담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입문기
입문기의 육상선수는 신체지능 측면에서 선천적 신체능력과 기술

력 미숙을, 경기지능과 관련해 종목지식 미형성과 경기운영능력 미
분화를, 심리지능과 관련해 심리적 위축을 경험한다. 또한 환경적 맥
락과 연결해 경기기록 급상승을 경험한다.

입문기 선수는 다음의 신체지능을 경험한다. 타고난 신체능력은 
선수 입문기 입문과 성장에 중요하다. 선천적 신체능력의 영향을 H
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다른 선수에 비해 신체적으로 웨이트나 파워가 좋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체기능이 많이 향상되었어요. 그러다보니 운동을 해도 지치
지 않고 순발력도 좋았어요. 그래서 시작했을 때 입상도 많이 했어요(H).

선천적 신체능력은 운동선수 입문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
이 있다. 실제로 유전적인 특징은 자연스럽게 발현(Bo‘riboyev & 
Abdullayev, 2021)되는 탁월한 수행의 필요조건(Yun, 2010)으로 
경기결과에 영향을 미친다(DeWeese et al., 2015). 타고난 능력에
도 불구하고 입문기 선수의 기술력은 미숙하다. 미숙했던 기술력을 
A는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운동시작 했을 때 선생님이 훈련은 많이 시켰는데 그냥 빨리만 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빨리 뛰기만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기술이 없
었어요(A).

입문기 미숙한 기술력은 실행, 적응성, 인지, 숙달 등을 경험하면
서 경기력으로 내재화된다(Baker & Farrow, 2015). 숙달의  과정은 
10년 1만 시간 이상(Simon & Chase, 1973)을 거치며 강화되고 탁
월함으로 정제된다(Dayan et al., 2014).

입문기 선수는 다음의 경기지능을 경험한다. 입문기 선수는 종목
지식이 형성되지 않아 훈련 성과 산란을 경험한다. 종목지식의 영향
을 B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주입식에 수동적 훈련으로 그냥 기본 허들 넘고 달리고 스타트하는 것만 
알았어요. 왜 이걸 하는지 몰랐고, 모르니까 분석을 왜 해야 하는지도 몰
랐어요(B).

입문기 기술이해 부족이나 불완전한 기술학습은 경기력 성장을 제
한(McClements & Sanderson, 1998)하지만 종목지식이 내재화되
면 잠재력이 구현(Mills et al., 2012)되면서 경험과 학습으로 이어
진다. 이러한 입문기 미분화된 경기운영능력의 영향을 G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Fig. 3. Track and field athletes' performance development span

D.-H. Kim and Y.-K.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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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단뛰기는 멀리뛰기와 시합운영이 비슷해 멀리뛰기 방식으로 도움닫
기 맞추기, 단조주 점프, 점프감 찾기 등을 했어요. 세단뛰기 초보라 다
른 걸 신경 못 쓰고.....(G).

경기운영능력은 경기력 발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Park et al., 
2015). 이러한 경기운영능력은 경험이 누적되면서 정교해진다.

입문기 선수는 다음의 심리지능을 경험한다. 입문기 선수는 종목
에 입문하면서 공히 초심자의 심리적 위축을 경험한다. 이를 J는 다
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처음에는 잘하는 선배들이 많아 심적으로 위축됐어요. 특히 한국신기록 
세운 선배가 있어 위축됐었고 자신감도 낮았어요. 그나마 걱정이나 불
안감이 없었어요(J).

실제로 우월한 상대는 심리적 압박을 유발(Baker et al., 2003)하
고, 경기력에 부정적 영향(Kim & Yun, 2020)을 미친다.

입문기 육상선수는 종목 환경에 적응하면서 기록의 급격한 상승을 
경험한다. G는 종목 적응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세단뛰기는 처음 시작해서 기록이 꾸준히 올라갔어요. 그땐 홉, 스텝, 착
지를 제대로 모르고 스피드로만 뛰다가 조금씩 착지나 리듬을 찾아갔어
요. 그렇게 하나씩 배우다 보니 기록이 많이 좋아졌어요(G).

선수의 종목 적응에는 신체 변화의 적응(Ganse & Degens, 2021; 
Strandjord & Rome, 2016)이나 근력 향상(Armstrong, 2013) 등
이 필요하다. 이처럼 입문기 육상선수 경기력은 초심자로 시행착오
와 심리경험을 거치면서 상승기로 진입한다.

2. 상승기
상승기 육상선수는 신체지능 측면에서 신체능력 우월성과 기술숙

달을, 경기지능과 관련해 종목지식 형성과 경기운영능력 분화를, 심
리지능과 관련해 자신감 향상을 경험한다. 또한 환경적 맥락과 연결
해 완만한 경기기록 상승을 경험한다.

상승기 선수는 다음의 신체지능을 경험한다. 상승기 선수는 신체
능력의 우월성을 기반으로 훈련 성과 배가를 경험한다. 신체능력 우
월성의 영향을 A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웨이트를 디테일하게 해 힘이 상승했어요. 벤치는 20kg 증가하고 스쿼
트도 200kg까지 성공했어요. 그러면서 기록도 빠르게 늘었어요(A).

 신체능력의 우월성은 훈련 과정을 거치면서 확인되며(Bjerring 
et al., 2021), 급격한 기술숙달과 연동된다. 이러한 상승기 기술숙
달의 과정을 D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800m는 구간별 0.5초 기록차가 페이스 감각으로 중요해요. 이때는 구
간 페이스 감각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목표 페이스를 정하고 달리면 
느낌과 페이스가 같아 기록이 올라갔어요(D).

육상 기술은 필요속도, 균형감, 제어, 힘 조정 능력이 충족되면 안
정화(Bo‘riboyev & Abdullayev, 2021)되고, 기술적 안정성은 숙달
된 기술로 발현된다.

상승기 선수는 다음의 경기지능을 경험한다. 상승기 선수는 종목지
식이 형성되면서 훈련 효율을 높여간다. 종목지식과 훈련 효율의 시너
지 경험을 H는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경험이 많아지면서 종목지식은 80% 정도 생겼어요. 종목지식이 생기면
서 내 시합 영상을 보고 분석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려 노력했어요(H).

종목지식이 확대되면서 종목지식은 자기분석의 자원으로 환류된다
(Sazama, 2017). 육상선수의 자기분석은 기술 변화의 동인이 되어 
경기기록 향상으로 이어진다(McNitt-Gray et al., 2015). 이러한 자
기분석을 통해 경기운영능력이 자기화 되어가며 자기 페이스로 경기
를 끌어가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을 C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내 장점을 활용해 경기를 운영했어요.  내가 스타트가 좋아 스타트를 잘
하기 위해 노력하고, 허들 중간 구간 연결하는데 집중하며 시합했어요. 
내 장점을 아니까 장점을 부각시켰어요(C).

경기운영능력 분화는 자기화된 경기운영능력의 형성 과정으로, 선
수는 상승기에 자신의 강점(Park et al., 2018)을 활용해 유리한 흐
름(Kim & Park. 2019)을 만드는 방법을 발전시켜간다.

상승기 선수는 다음의 심리지능을 경험한다. 상승기 선수는 훈련
이나 경기에서 성공을 누적하면서 자신감 향상을 경험한다. 상승기 
자신감 형성 과정을 E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체력이 좋다보니 시합을 뛰어도 힘들지 않았고 자신감이 높았어요. 그
리고 뛰면서 신체적으로 힘이 있는 걸 느껴 자신감이 더 생겼어요(E).

성공경험과 신체적 성장은 할 수 있다는 확신(Jang, 2014)을 강화
시키고, 이 과정에서 최고기록경신은 다시 자신감 강화의 촉매가 된
다(Kim et al., 2022). 

상승기에 육상선수는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경기기록 상승을 경험
한다. 이러한 경험이 선수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C는 다음
과 같이 이야기한다.

운동을 시작해 기록 달성을 위해 노력했고 그게 목표였어요. 이런 생각
이 운동에 도움이 됐는데, 그 때는 기록을 매년 0.02초라도 경신하면서 
발전했어요(C). 

경기기록의 지속적 상승은 신체능력 강화(Gava et al., 2015), 훈
련과 시합 경험의 구조적 선순환(Yun & Jeon, 2015) 등과 연결되어 
선수자원을 증가시켜 기록경신에 기여한다(Kim et al., 2022). 이처
럼 상승기 육상선수 경기력은 완만한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데, 경기
력 영향 요인이 구조적으로 선순환되면서 절정기로 진입한다.

3. 절정기
절정기 육상선수는 신체지능 측면에서 신체능력 정점과 기술력 완

숙을, 경기지능과 관련해 종목지식의 체계화와 경기운영능력 자기
화를, 심리지능과 관련해 심리적 부담감을 경험한다. 또한 환경적 맥
락과 연결해 절정의 경기기록 유지를 경험한다.

절정기 선수는 다음의 신체지능을 경험한다. 절정기 선수는 경력
을 이어오면서 신체능력의 정점을 경험한다. 정점의 신체능력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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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경기력을 H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근력이나 힘이 최고였고, 체력적으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좋았
어요. 이때는 진짜 무서울 게 없이 운동했고, 최고기록을 세웠어요(H).

정점에 이른 신체능력은 최고기록수립에 필수조건으로(Kim et al., 
2022), 경기력을 발현하는데 핵심 자원이 된다(Ganse & Degens, 
2021). 절정기에 선수는 신체능력 정점에서 완숙된 기술 구사를 경험
한다. 완숙된 기술 구사의 의미를 I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이때는 내가 원하는 기술을 할 수 있었고, 기술이 완숙단계였어요. 높게 
던지고, 낮게 던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됐어요. 그리고 기술적 감각이 
최고였어요(I).

운동 기술은 훈련으로 필요자원이 형성(Krampe & Ericsson, 
1996)되며, 이 과정에서 지도자의 영향으로 개발(Fernandez, 2022)
되고 숙달되어 경기력 상승으로 이어진다(Collins et al., 1999).

절정기 선수는 다음의 경기지능을 경험한다. 절정기 선수는 종목
지식이 다각화되는 동시에 지식과 경험 체계화를 경험한다. 종목지
식의 체계화 과정을 I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경험으로 배운 거, 지도자에게 배운 거, 그리고 내가 공부해 안 거까지 
더해져 종목지식이 풍부했어요. 풍부한 종목지식으로 내 시합 영상을 
보고 세밀하게 분석하고, 후배들에게 알려줬어요(I).

체계화된 종목지식은 종목의 지식구조를 자기분석에 활용한다. 종
목지식 기반의 자기분석은 분석의 명료성을 높여 경기력 발현에 기
여(McNitt-Gray et al., 2015)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절정
기에 육상선수는 경기운영능력 자기화를 경험한다. 자기화된 경기
운영능력의 영향을 B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때는 시합에 필수조건뿐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방해요소에 대비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시합에서 최대한 손해
를 안 봤어요(G).

경기운영능력 자기화는 노련하게 경기를 운영하는 상태로, 노련함
은 경기력 발현(Jeang & Kang, 2012)과 경기 주도권 장악에 중요
한 자원이다.

절정기 선수는 다음의 심리지능을 경험한다. 절정기 선수는 절정
의 수행을 보이는 역설로 심리적 부담을 경험한다. 심리적 부담의 정
도를 B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워낙에 잘했을 때라 자신감이 높았어요. 하지만 잘하다 보니 주변에 기
대로 심리적 압박이 심했어요. 그게 너무 힘들어 심리 상담을 협회에 요
청해서 받았어요(B).

선수에게 심리적 부담은 양면성이 있는데 자신감 형성과 경기력 
향상에 기여(Lee & Chang, 1999)하기도 하지만 성과 압박을 가중
시키기도 한다(Kim & Yun, 2020).

절정기 육상선수는 종목환경을 주도해가면서 절정 기록을 유지하
는데, 이 시기 경험을 B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이때는 경기력이 좋은 상태가 유지되다 올라가며 최고기록을 경신했어
요. 이때는 경기력이 고점에서 유지됐어요. 그만큼 경기력이 좋았고 전
성기였어요(B).

육상선수의 기록은 입문기에 빠르게 상승하다 점차 상승 속도가 
완만해지고, 절정에 이르면 유지된다(Gorzi et al., 2022; Hollings 
et al., 2014). 이처럼 경기력 영향 요인이 절정에서 조화롭게 발현
되는 절정기 육상선수의 경기력은 신체조건의 변화(Berthelot et 
al., 2015)를 시작으로 쇠퇴기로 이어진다.

4. 쇠퇴기
입문기 육상선수는 신체지능 측면에서 신체능력 약화와 기술 제한

을, 경기지능과 관련해 자기화된 경기운영능력 구사와 자기종목의 
통합적 객관화를, 심리지능과 관련해 자신감 저하를 경험한다. 또한 
환경적 맥락과 연결해 경기기록 급상승을 경험한다.

쇠퇴기 선수는 다음의 신체지능을 경험한다. 쇠퇴기 선수는 타고
나 절정이었던 신체능력이 하락 추세에 접어들어 악화되는 경험을 
한다. 신체능력 약화를 H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이때는 신체능력이 떨어져 최고일 때 70% 밖에 사용 못 했어요. 근력
이 안 올라오고 부상 후유증도 심했고, 체력까지 70% 정도로 떨어졌
어요(H).

실제로 신체능력은 30세부터 연간 0.75∼1%씩 감소(Gava et al., 
2015; Kim, 2003)되면서 신체적 항상성이 붕괴(Careau & Wilson, 
2017)된다. 이로 인한 기술적 안정성 붕괴로 기술력 발현이 제한된
다. 기술적 어려움 직면 경험을 I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기술적으로 완성되어 있었고, 그 기술을 보완하는 방법까지 찾았는
데,  그 기술을 수행할 수 없어 아쉬웠어요. 몸이 안되니까 방법이 없
었어요(I).

육상에서 기술력은 필요한 신체능력이 충족된 상태에서 경험으로 
변화된다(Tremblay et al., 2022). 신체능력이 제한되면 기술구조가 
달라져 경기력 발현이 제한된다.

쇠퇴기 선수는 다음의 경기지능을 경험한다. 쇠퇴기 선수는 자기
화된 경기운영능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하면서 경기를 운영한다. 쇠
퇴기 경기운영능력의 활용 방법을 J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이 시기는 체력은 떨어졌지만 안배를 잘했고, 내 몸을 아니까 3차시기 
전에 기록을 내고 이후에 전력을 다 하지 않고 부드럽게 던지면서 부담 
없이 시합했어요(J).

경기운영능력은 자신의 특징파악, 환경 요구에 적응, 흐름 주도 등
의 전략을 기반으로 경기력발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경기운영
능력을 토대로 선수는 자신의 종목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객관적
으로 자기를 평가한다. 선수로 자신의 종목에 대한 통합적 객관화 경
험을 A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경험이 누적되다 보니 종목지식이 많았어요.  코치할 나이라 경험이 많
았고 지식도 많았어요. 내 몸이 해도 올라가지 못할 걸 알아서 내 분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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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했어요.(A).

이 시기 선수는 메타인지로 오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지식 경계를 
인지하고 행동을 구사(An & Heo, 2018)하는 동시에 자극에 대처
(Russell & Salmela, 1992)하면서 적응한다.

쇠퇴기 선수는 다음의 심리지능을 경험한다. 쇠퇴기 선수는 기세
등등하던 자신의 종목에서 자신감 하락과 심리적 안정성 붕괴를 경
험한다. 이를 C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이 시기는 연습이 잘 되도 시합을 망쳐서 내 자신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
서 긴장이 높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신감이 저
하됐어요(C).

쇠퇴기 선수는 경기력 확신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저하되면서 발생
된 심리 균열(Stephan et al., 2003)로 경기에서 심리적항상성 붕괴
를 경험한다.

쇠퇴기 육상선수는 신체변화와 환경의 통제 가능성 약화를 경험한
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기력 하락 과정을 B는 다음과 같이 이야
기한다. 

이때는 경기력이 계속 떨어졌어요.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럽고 어쩔 수 
없는 건데, 통제 못 하는 내 자신에게 실망했어요. 이게 쌓여서 은퇴를 
결심했어요(B). 

이처럼 쇠퇴기 육상선수의 경기력은 실패 악순환에 진입(Kim & 
Kim, 2011)하며 하락된다. 수행능력 위축(Begel, 2000)은 근력 의존
성을 높이는(Kulmala et al., 2014) 역설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경기기
록이 하락된다. 쇠퇴기는 절정을 지나 신체적 약화를 시작으로 심리적
항상성이 무너지면서 경기력 하락 추세가 가속되고, 선수는 은퇴에 이
르게 된다.

결론 및 제언결론 및 제언

경기력발달주기와 경기력발달주기의 심리경험 특징을 추출한 본 연
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출전비율의 표준기록인 비율기록의 단기· 중기· 
장기 이동평균을 산출하고 단기와 장기 이동평균 교차 지점과, 장기 이
동평균 산출이 되지 않은 출전비율 20%이내의 회귀식기울기 평균차
를 토대로 경기력발달단계를 구획하였다. 출전비율의 회귀식기울기 평
균차와 장단기 이동평균의 교차점에 따라 선수의 비율기록 7%, 60%, 
74%가 유의미한 구획점으로 추출되었다. 따라서 육상선수의 경기력
발달주기는  단계Ⅰ, 단계Ⅱ, 단계Ⅲ, 단계Ⅳ 등 4개의 경기력발달단계
로 구성된다. 단계Ⅰ은 0＜비율기록≤7로, 선수에 입문해 경기력의 개
념을 형성하는 시기로 입문기로 명명하였다. 단계Ⅱ는 7＜비율기록≤
60으로, 훈련을 통해 경기력이 성장하는 시기로 상승기로 명명하였다. 
단계Ⅲ은 60＜비율기록≤74로, 개인별 경기력이 최고조에 달해 유지
되는 시기로 절정기로 명명하였다. 단계Ⅳ는 74＜비율기록≤100으로, 
정점을 지나 점차 기록이 감소되는 시기로 쇠퇴기로 명명하였다. 경기
력발달단계의 결정적기록, 개인차발달 특수성, 비율의 상대성, 맥락의
존성, 발달연속성 등이 통합되어 경기력발달주기로 구현된다.

둘째, 육상선수의 경기력발달단계 입문기는 전체 출전비율 7%에 
해당하는 시기로 선수에 입문해 적응을 시작하고 선수 적응 과정에 
경기력이 요동치며 경기기록이 급상승하는 시기이다. 상승기는 전
체 출전비율 53%에 해당하는 상대적으로 긴 시기로  급격한 경기력 
상승 속도가 완만해지고, 선수로 자원 축적과 형태학적 성장이 선순
환구조를 형성하는 시기이다. 절정기는 전체 출전비율에 14%에 해
당하는 시기로 개인의 자원이 최적상태로 기능하면서 경기력이 절
정에 도달하고 절정의 기록이 유지되는 시기이다. 쇠퇴기는 전체 출
전비율 26%에 해당하는 시기로 신체적 악화로 자원의 영향력이 감
소되며 경기기록이 하락하는 시기이다. 

셋째, 육상선수 경기력발달단계의 신체지능, 경기지능, 심리지능, 
환경 맥락의 경험은 경기력발달주기의 심리경험으로 연속된다. 신
체지능에서 타고난 신체적 우월성은 초기 기록에 영향을 미치지만, 
발달주기 맥락에서 신체능력과 기술력은 상승-정점-하락 단계를 거
치면서 주기를 형성한다. 경기지능에서 경기운영능력, 종목지식 등
은 초기 미분화나 미형성 단계에서 점차 분화되고 형성되어가다 체
계화되고, 궁극적으로 자기화되는 단계를 거치는 주기를 형성한다. 
심리지능에서 자신감, 심리적 위축, 심리적 부담 등은 초기 심리적 
위축에서 자신감 향상을 거치면서 정점에서 심리적 부담이 발생하
고, 경기력이 하락하면서 자신감 저하 단계를 거치는 주기를 형성한
다. 환경 맥락과 연결해 경기기록은 내적자원과 환경의 상호작용하
면서 초기 급상승기를 지나 상승 속도가 둔화되고, 정점에 이르면 유
지되다 이내 하락 추세에 접어드는 단계로 구성된 주기를 형성한다.

이상의 연구 과정과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경기력발달주기의 정성적 특징을 반영한 후속연구를 기대한

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기록을 기반으로 경기력발달단계를 구획하
여 단계의 연속체인 경기력발달주기를 도출하였다. 대회기록과 출
전비율을 표준화하고 출전비율 기록의 이동평균을 토대로 경기력발
달단계를 구획하였다. 경기기록을 기반으로 경기력발달단계를 구획
해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였으나, 정량적 객관화로 인해 발달의 정성
적 특징이 간과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경기력발달단계의 정량적 특
징과 더불어 정성적 특징을 반영한 논의는 경기력발달단계의 적확
한 이해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경기력발달주기 정보가 육상선수 자신의 성장을 위한 자료
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육상선수의 경기력발달주기는 전체 출전비
율 대비 입문기 7%, 상승기 53%, 절정기 14%, 쇠퇴기 26%로 구성된
다. 이 과정에서 경기기록은 초기 급격한 상승에서 상승 속도가 둔화
되고, 기록 정점에 도달하면 유지되다, 하락 추세로 진입한다. 이 과
정에서 신체지능, 경기지능, 심리지능은 물론 환경 맥락이 상호작용
한다. 이러한 일련의 경기력발달 과정과 역동을 육상선수 스스로 이
해할 수 있도록 육상계가 정보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선수의 경기력
발달주기 특징 이해는 선수가 현재는 물론 미래의 경기력발달을 조망
하고, 변화에 적응하면서 안정적 성장을 위한 필요자원 충족에 기여
할 수 있다. 동시에 발달단계별 특징은 현 시점에서 선수로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준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내 육상계 훈련 시스템에 선수의 경기력발달단계를 반영
할 수 있다. 국내 육상계에서는 지도자의 경험과 해외 자료를 기반
으로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해 선수의 경기력향상에 기여했지만, 환
경 변화나 선수 특성 반영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육상은 다양한 종목
으로 구성되어 팀마다 종목 별 지도자 확보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지도자는 팀 선수 중 자신의 종목 선수를 제외하면 직접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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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려운 상황이다. 선수와 종목이 다를 경우 지도자는 선수가 스스
로 훈련 프로그램을 구성해 훈련하도록 지도한다. 이 과정을 거치면
서 선수에 대한 이해나 유대가 약화되고, 다시 육상 지도력이 약화되
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육상선수 경기력발달단계의 특징과 경기력
발달주기에 대한 지도자의 이해는 선수의 성장과정에 대한 지도자 
스스로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선수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자
료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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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선수의 경기력 발달주기와 단계별 심리경험

주요어 
육상선수, 경기력발달주기, 심리경험

김덕현1, 윤영길2

1한국체육대학교, 박사
2한국체육대학교, 교수

[목적] 본 연구는 육상선수의 경기기록을 토대로 경기력발달단계를 구획하고 발달단계의 연속체인 경기력발달주기를 
도출한 후 경기력발달주기의 심리경험을 추출할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방법] 본 연구에서는 은퇴 육상선수 56명이 경기기록을 제공하였으며, 10명이 심층면담에 참여하였다. 비율기록에 장
단기 이동평균과 회귀식기울기를 활용해 경기력발달단계를 구획하고, 연속체인 경기력발달주기를 도출하였다. 경기력
발달주기 심리경험 추출을 위하여 심층면담 후 주제분석을 진행하였다.
[결과] 첫째, 육상선수의 경기력발달단계는 비율기록에 장단기 이동평균을 산출하고, 장기이동평균이 산출되지 않는 초
기 20% 출전비율의 회귀식기울기 평균차를 토대로 입문기, 상승기, 절정기, 쇠퇴기로 구획하였다. 둘째, 경기력발달주
기는 경기력발달단계의 연속체로 입문기는 0＜비율기록≤7로, 경기기록이 급상승하는 시기이다. 상승기는 7＜비율기
록≤60으로, 선수가 성장하는 선순환 시기이다. 절정기는 60＜비율기록≤74로, 절정의 기록이 유지되는 시기이다. 쇠
퇴기는 74＜비율기록≤100으로, 경기기록이 하락하는 시기이다. 셋째, 경기력발달주기에 걸쳐 육상선수의 신체지능은 
타고난 신체적 우월성을 토대로 기술력이 상승하다 정점에 이루러 유지되다 하락 추세에 진입한다. 경기지능은 경기운
영능력과 종목지식이 미숙한 상태에서 점차 성숙하면서 자기화를 지향한다. 심리지능은 초기 심리적 위축을 극복해 자
신감을 형성하며 정점에서 심리적 부담을 경험하다 이내 자신감이 하락한다. 환경 맥락에서 경기기록은 초기 급상승하
다 완만한 상승을 이어가며 정점에 이르러 유지되다 하락 추세에 진입한다.
[결론] 육상선수의 경기력발달주기는 입문기, 상승기, 절정기, 쇠퇴기의 연속체로 구현되고, 경기력발달주기 심리경험
은 신체지능, 경기지능, 심리지능, 환경맥락이 주기를 형성한다. 경기력발달주기에 대한 육상계의 관심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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